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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자료

보도시점  2024.4.17.(수) 10:00 배포 2024.4.16.(화) 15:00

김주현 금융위원장,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
-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(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)이 ‘30년까지

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투자
- 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 중 투자 집행 추진 계획

 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4.17일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

하였다. 금융위는 지난 3월 ｢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｣을 

통해 ‘30년까지 ➊기업들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420조원의 

정책금융 공급, ➋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

펀드 조성, ➌기후기술 선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신설을 비롯한 

총 9조원의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.

  이 중 미래에너지펀드는 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

펀드로,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(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)이 ‘30년까지 

총 9조원을 출자한다.

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“우리나라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

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”이라며, “미래에너지펀드가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

필요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 은행은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펀드 출자를 

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한다. 이때 은행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

정책금융기관으로서 위험경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, 5대 시중은행이 펀드 

출자액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400%가 아닌 100%를 적용하게 되었다.

  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여, 올해 중 투자 집행을 추진

할 계획이다. 또한, ｢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｣에서 신규 

조성 계획을 밝힌 기후기술 분야에 ‘30년까지 총 3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

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도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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